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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새학기 늘봄학교 운영 현장 방문 

- 대통령, 늘봄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야 -

- 늘봄학교 현장을 자주 방문해 적기에 신속한 지원과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잘 챙길 것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3/14, 목) 오후 전남 무안군 오룡초등학교를 방문해 학부모, 

교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참관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부산과 함께 도내 모든 초등학교가 늘봄학교에 참여해 참여율 100%로 전국 1위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먼저, 대통령은 1학기 늘봄학교 준비와 운영에 힘쓰고 있는 현장의 교원들, 늘봄 

전담사, 전남교육감, 전남도지사, 그리고 늘봄학교를 이용하고 있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늘봄학교 정착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농어촌 지역이 많은 전남은 도시 지역에 비해 프로그램

과 강사 확보가 어려울 텐데도 전남 지역 내 425개 모든 초등학교가 늘봄학교

에 참여하고, 1학년 학생의 76%가 이용한다면서 늘봄학교 준비에 애써주신 교육

감을 비롯한 현장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아직 시행 초기 단계라 부족한 부분이나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늘봄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 지역사회, 전문가 등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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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은 늘봄학교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인 만큼 모두가 힘을 

합쳐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하며, 2학기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로 늘봄학교를 확대

하고, 국가 돌봄 체계가 더 빨리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늘봄학교 현장을 자주 방문해 적기에 신속한 지원과 협력이 이뤄지도록 

잘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간담회에 이어, 대통령은 방송댄스와 창의미술 프로그램을 참관했습니다. 늘봄

학교를 통해 다양한 예체능 프로그램에 참여해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이들을 격려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늘봄학교 강사와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오늘 늘봄학교 현장 방문에 정부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김대중 전남교육감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습니다.  <끝>


